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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과 KT그룹노조협의회는 3월 3일(수), KT파워텔 목동사옥 앞에서 출근 집회 를 열고 ‘KT파워텔 매각 반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연대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목동 집회에는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과 KT파워텔노동조합 박갑진 위원장 및 상집간부를 비롯하여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이삼재 부위원장, KT에스테이트노동조합 류재영 위원장 등 이 참가했다. ��   KT파워텔 매각 관련, 노사 입장 차 뚜렷�  노조, “파워텔 조합원은 KT브랜드 보고 입사, �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위해 투쟁할 것”��최장복 위원장은 “KT파워텔의 매각절차가 노동 조합 및 조합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같은 그룹사 노조위원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사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 고용승계 부분이나 위로금 등 KT파워텔노동조합의 요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KT 그룹노조협의회는 물론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 합연맹과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22일 무전기 사업을 하는 그룹사인 KT파워텔을 ㈜아이디스에 매각한다고 밝히고 이미 지분 매매계약을 마쳤다. 매각대금은 406억원이다. ��그러나 KT파워텔노동조합은 발표 직전인 21일 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며 매각 철회 및 전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KT파워텔 노사는 지난 1월 25일부터 매각 관련 대화에 나서 고용 및 임금 승계 등 처우에 대해 논의했다. KT를 대리해 나온 사측은 수 년간의 고용보장 기간과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KT파워텔노동조합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KT파워텔 노사는 지난 25일부터 매각 관련 대화에 나섰다.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에도 만나 고용 및 임금 승계 등 처우에 대해 논의했다. KT를 대리해 나온 사측은 수 년간의 고용보장 기간과 위로금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조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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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KT파워텔 매각반대 연대집회�최장복 위원장 “사측이 고용승계 협상에 적극 나설 때까지 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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